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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경제=박흥순 기자]수도권 건설업계가 “생존의 기로에 섰다”는 위기의식 속에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한

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‘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교육’ 모습. /사진: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제

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(회장 최태진)는 경기도회·인천시회와 공동으로 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

위한 안전관리 특별교육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교육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대책 논의 이후, 강화될 안전 규제에 선제

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 이날 교육에는 회원사 대표 및 안전관리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높

교육에서는 정부 정책과 현장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. 1부에서는 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

업계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으며, 2부에서는 조선욱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시스템 단장이 주요 재해 유형과 현

했다.

최태진 회장은 “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”라며

에 서 있는 중대한 시점으로,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 전담 조직 강화와 점검 체계 내실화 등 자율적인 안전 관

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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